
중국, 자원개발에 외자유치 “개방”
전통산업 비중 낮추고 신에너지 중점 … 원유․천연가스 개발 활발

중국이 외국인 투자유치 순위 리스트를 첨단부문 중심으로 전면 수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 자동차 등 전통산업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신에너지 등과 같은 첨단부문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투자유치 순위 리스트를 전면 손질했다고 1월3일 보도

했다.

중국 지도부가 중화학공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기술과 환경친화적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전략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의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외국인 투

자목록>에서 자동차 부문을 <장려>에서 단순 <허용>으로 변경했다.

자동차산업의 과잉 설비투자와 무차별적인 투자 등 부작용을 막고 자국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전

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피아트SPA, 르노SA, 스바루 등 중국시장 진출을 계획했던 상당수 자동차기업들의 사업전략에 차질

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데다 중국시장이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의

대표적인 수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조치가 세계 자동차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

고 있다.

하지만, 대체에너지 자동차와 전기기기, 인터넷 장비 등은 <장려>로 분류됐으며 원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

료 발굴을 위한 신기술 역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한

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존의 제한적 협력에서 벗어나 중국기업들과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로 혈암

유와 셰일가스(Shale Gas),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등의 자원 탐사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중국은 퇴적암 아래 매장된 천연가스가 미국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기술력 부족으로 외국기업

의 전문기술과 자본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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